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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유한양행 리베이트 직권조사
직원 상여금 일부 병의원에 전달 의혹 … 제약기업 불공정거래 제재

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으로 물의를 빚은 유한양행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

다.

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과 제약기업의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

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“병원과 제약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

를 마쳤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또 “최근 리베이트 지급으로 문제가 된 특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유한양행은 영업사원들에게 2008년 초부터 매월 100만원에서 4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지역 지

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괄 관리하면서 병의원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달해 최근 언론의 지적을 

받았다.

유한양행은 “일부 지점에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취합해서 영업비로 쓴 것이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

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다”고 해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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